
곤도보의 사업 전략 - 중국 거점은 방적에서 봉제까지 일관 작업  

일본 면방 업계에서 시판되는 실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 하

나인 곤도 방적소(近藤紡績所)는, 수입되는 실의 양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되

는 실의 수요가 축소할 때마다 생산 설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있는데, 앞으

로도 이 방침은 그대로 지켜질 것 같다.  

한편 해외 사업은 계속 확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방적부터 봉제까지의 

일관 생산 거점이 있어 실이나 생직물을 판매하고 있고 봉제품의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구입자 상표 제품 제조) 공급 사업도 확대하

고 있다.  

 

◎ 일본 내 방적은 29만추 체제  

일본 내 방적 사업은 2004년 1월에 판매는 줄었으나 이익은 증가하였으며, 

섬유에 한해서는 판매가 감소되었는데 수지는 엇비슷한 정도였다.  

곤도보는 그 동안 30수 단사, 40수 단사의 카드사를 생산하던 “도요하시(豊

橋)” 공장의 면방 4만 8천추를 2004년 3월말에 폐쇄하였다. 그러나 이 공장

의 OE 정방은 아직 채산이 좋아 그대로 가동하고 있으며, “오마치(大町)” 공

장의 OE 정방기까지 합쳐서 22~23대를 돌리고 있다.  

곤도보의 일본 내 링 방적 공장은 “사쿠라이( 井桜 )”, “하마마쓰(浜松)”, “오

마치(大町)”, “호리카네(堀金)”의 4개 공장으로 도합 29만추가 된다. 이들 공장

은 공장에 따라 전체 가동 공장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공장도 있는데, 평균하



면 감산율(減産率)은 생산 능력의 10~15% 정도가 되겠다. 생산은 면사 시장

에서 곤도보의 셰어(share)와 수급 밸런스를 맞춰 가며 조정하고 있다. 수요

가 계속 줄어 매사( 糸売 )의 판매가 어렵게 되면 또 하나의 공장을 폐쇄할 작

정이다. 그렇게 되면, 혼타면 공정에 원면을 투입하였을 때, 완전히 자동으로 

권사 공정에서 나오는 치즈가 포장되어 창고에 보관되는 초합리화 공장만이 

일본 내에 남게 된다.  

직포 부문에서는 150cm 폭의 직기는 모두 정대하고 190cm 폭의 에어 젯

(air jet) 직기 152대가 가동되며, 그 중 10대는 최신예 초고밀도 직기와 12색 

전자 개구기(12色電子開口機)를 도입하였다.  

 

◎ 등화 방직의 일관 작업으로, 각종 사업 추진  

중국의 방적ㆍ편성ㆍ가공 합판 “청도 등화 방직( 島藤華紡織青 )”은 방적에

서 순면사 만을 방적하고 있지만 편성이나 가공 공정에서는 면 100%뿐만 아

니라 스판덱스나 고기능 합섬 등이 사용된 각종 소재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자수, 핸드 프린트, 레이스 등은 등화 방직과 공동으로 신상품 등

을 개발하고자 청도 등화 방직 근처에 공장을 차리고 있어 많은 힘이 되고 

있다.  

청도 등화 방직은 초장면인 “신강(新疆) 137”을 원료로 하여 60수 단사, 60

수 쌍사( 糸双 ), 80수 쌍사도 방적하여 자가 소비도 하면서 약 1년 전부터 “로

란( 蘭楼 )” 상표로 일본에서 시판하고 있다.  

이들 실의 월 생산 규모는 자가 소비량도 포함하여 400~500곤(梱)이 되며,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일본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판매하고 있다. “신강 



137”로는 40수, 30수, 10수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은 등화 방직이 자가 소비

하고 있다.  

곤도보는 등화 방직 공장의 부지 내에 전액 출자로 봉제 공장 “곤도보 시

장(時装)”을 증축하고 현재는 재봉기 100대에 종업원 120~130명으로 조업 중

이며, 그 옆에 하나 더 공장을 건설하여 2004년 7월에 완성하고 재봉기 200

대, 종업원 220~230명 체제로 어린이 옷을 주로 봉제하고 있다.  

오사카에 거점을 두고 있는 텍스타일 사업부도, 등화 방직의 봉제 공장을 

경험삼아 등화 방직이 생산한 텍스타일로 봉제품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여 

전년도에는 10억엔 규모의 실적을 올렸다.  

 

◎ 기타 해외 생산 거점을 강화하여 활용  

중국 산동성의 제남( 南済 )에 있는 면사 제조 합판의 “제남 성등 방직( 南済

成藤紡織)”은 2003년에도 2002년 수준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순조롭게 이익

도 확보하여 곤도보의 효자 공장이다.  

인도네시아의 방적 자회사인 “곤도보 텍스티드”는 9만추 체제로 증설하고 

코머 30수 단사, 40수 단사를 주로 생산하고, 현지에 있는 일본계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게 수출 제품용 원사로 판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방적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지 사정이 어려운데도, 영업 활동은 한 사람이 모

든 책임을 지고 전담하고 있어 코스트 절감에도 유리하고 순조로운 경영 실

적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방적 합판인 “텍스타일 셀룰라”는 링 정방기를 증설함으로써 2만

추 체제가 되었으며, 프랑스나 스페인의 유명 브랜드에 원사를 공급해 주고 



있다. 이 공장은 “풀 오토매틱(full automatic)”의 초합리화 공장으로서 링 정방

기 외에도 OE 정방기 4대가 있다. 월 생산량은 링 코머사가 1,500곤, OE사가 

1,500곤으로 도합 3,000곤이며, 코머사의 평균 번수는 34~35수이고, OE사의 

평균 번수는 10수로서, OE사는 주로 퍼니처(furniture : 시설품) 소재로 이용되

고 있다. ♣  


